


✓«국내 기후변화 보도의 현황과 개선방안»(2021)

✓23인의 학계, 시민단체, 언론현장 전문가와의 인터뷰

✓MZ 세대 젊은 독자와의 집담회

✓2,000명 수용자 설문 조사

✓전문가와 수용자가 바라 본 한국 언론의 기후변화 보도



▪ 지구 온난화로 인한 이상 기후 현상의 증가→
전 세계에 실질적인 위협

▪ “이제 인류는 공동대응 혹은 집단자살 중 하나
를 선택할 수 밖에 없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 기후위기는 현대 사회가 당면한 가장 도전적인
문제이며 지속 가능한 인류를 위해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한 문제!

▪ IPCC 6차 보고서, “기후변화에 대한 정보를
구성하고 전달하는” 언론의 역할을 강조
“언론은 현재와 미래 세대가 기후 위기가 제기
하는 도전에 맞서도록 돕는 가장 중요한 기관”



가디언(The Guardian), 2019년 10월, 환경 서약



❖ 가디언의 환경 서약 주요 포인트

▪

▪

▪

▪

▪



❖ 기후위기 대응 위해 나선 프랑스 언론인들

▪ 생태 비상에 대응하기 위한 저널리즘 헌장

-

-

-

-

-

►



▪ <AFP>, 2019년, 기후변화는 뉴스룸의 ‘우선순위’→ ‘지구의 미래’서비스
12명의 환경전문 저널리스트+ 18명의 다양한 저널리스트+ 팩트체커

▪ <르몽드>의 ‘지구’ 섹션, 2019년 재정비(12명→22명)

▪ “기후변화는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인 문제다. 즉, 기후문제를 다룬다는 것은 탈
성장, 자본주의, 불평등, 이민 등 다양한 문제와 연관시켜 다루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기후위기 보도에는 이 위기가 계층 간, 지역 간 불평등에 어떤 영향을 주
는지, 대응에는 어떤 원칙이 필요한지 등 ‘기후정의’에 대한 관점이 있어야 한다.”
(Simon Roger, 2021)



❖ 언론에서 기후변화 보도의 위치

▪ 해외 언론, 기후변화 보도가 횡단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인식 확대

▪ 언론사 리더십들의 기후 인식 변화→ 기후변화 전담조직을 두고 활발한 지원

▪ 저탄소 저널리즘 실천(탄소중립 규제준수-언론 지원 대상 선정 기준)

▪ 국내 언론, 기후위기 분야는 여전히 환경이나 과학 분야의 영역이라 인식

▪ 기후변화팀, 기후대응팀의 등장

▪ “환경이 기본값”인 기자들의 증가→기후변화 보도량의 증가





❖기후변화 보도의 특수성

▪ 가능성의 영역. 기존 저널리즘 문법에 담기지 않아

▪ 간영역적 특성. 여러 영역에 걸쳐 있는 거대한 이슈!

→ 전담조직 및 과학적 소양을 갖춘 리더십 필요



❖ 전문가들이 생각하는 국내 기후변화 보도의 문제점

▪ 정치인‧기업인의 책임을 묻는 기사를 보기 힘듦

▪ 기상 이변이 잦은 여름과 겨울에 기사가 집중

▪ 외신을 인용, 강 건너 불 보듯 보도

▪ 이념적 성향에 따라 같은 사안에 대해 관점을 달리하여 보도

▪ 경제성장형 가치관이 기후위기 보도에도 그대로 투영

▪ 소수의 전문가가 반복적으로 혹은 검증 없이 인용

▪ 언론사가 한 지면에 전혀 다른 관점의 기사들을 보도

▪ 보도자료에 의존해 유사한 보도를 남발



기후변화 보도에 대한 수용자 인식 조사

일시: 2022년 10월 19일~10월 28일

대상:10대 후반~60대 수용자 2,0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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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변화 보도량

✓ 부족하다
73.1%!

✓ 턱없이 부족하다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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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8%, 기후변화 보도에 문제 있다
✓ 63.4%,기후변화로 인한 부정적 결과와 피해의 심

각성, 잘 다루는 편
✓ 67.1%, 기후변화에 대한 제도적, 정책적 해결방안, 

잘 다루지 못하는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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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8%, 개개인이 일상
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실천방안, 잘 다루지 못
하고 있다

✓ 56.8%, 기후위기 문제
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친절하게 설명하는 기사,
찾기 어렵다

✓ 69%, 기후변화의 원인
과 책임 규명, 잘 다루지
않는다

✓ 62.1%, 기후변화 관련
미래를 예측하도록 돕는
데이터 기반의 기사, 잘
다루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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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용자들이 생각하는 한국 언론의 기후변화 보도

▪ 대다수 수용자들, 기후위기 문제가 심각하다 판단

▪ 기후위기 관련 정보, 주로 포털, 언론사 프로그램 및 뉴스를 통해 습득

▪ 기후위기에 대한 일상적 대응 방안+ 구체적인 상황과 쟁점 이해가 목적

▪ 68%, 기후변화 보도에 문제 있다

▪ 기후변화로 인한 부정적 결과와 피해의 심각성은 잘 다루는 편

▪ 제도적·정책적 해결방안, 일상적 대응 실천방안, 기후변화의 원인과 책임

규명, 기후위기에 대한 이해를 돕는 기사는 찾기 어려워

▪ 기후변화 보도는 정부와 기업이 해야 할 행동에 더 집중해야

▪ 기후변화 보도에 더 많은 공간 할애하고, 가시성 높일 것



❖MZ 세대가 원하는 기후변화 보도

▪ 우리 일상을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분야들과 기후위기 문제가 어떤 식으로 교

차하는지 밀착 취재한 보도

▪ 문제 제기나 공포감 조장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보도

▪ 훨씬 더 세분화된 전문가를 찾아내 이들의 얘기를 들려주는 보도

▪ 데이터를 시각화하고 충분한 설명을 곁들이는 보도

▪ 정의로운 전환에 주목하는 기사

▪ 지구온난화로 인한 위협의 정도가 사람 혹은 지역마다 다를 수 있음을 알려주

는 기사



❖ 좋은 기후변화 보도를 위한 제언

▪

▪ ‧

▪

▪

▪

▪

▪

▪

▪




